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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
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
외교심의관김창식 / 사무관유무호

(Tel. 044-200-2134)

* 즉시사용

황교안 권한대행,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

  - 2017년 한-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중앙아 

정주 8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고화 

  - 양국관계 및 실질협력의 안정적ᆞ지속적 발전 추진

  - 양국간 진행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 및 향후 

신규 대형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지속 확인

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.5(목) 15:00-15:30간 미르지요예프 우즈베

키스탄 신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, 한-우즈베키스탄 양국관계 발전 

및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□ 황 권한대행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, 올해 수교

25주년이자 고려인동포의 중앙아 정주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

맞아 양국간「전략적 동반자관계」가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

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며,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

정부는 그간 쌓아온 양국간 신뢰에 기반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안

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하면서, 한국의 지속적인 성공과 

번영을 기원한다고 하였다.

   ※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총리 재직중 ‘16.9월 카리모프 대통령 서거로 권한대행을 

거쳐 ‘16.12.14 대통령에 취임 (‘16.12.4 대선에서 88.6% 득표율로 당선)

       - 황교안 권한대행은 2016.5월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하여 당시 총리이던 미르

지요예프 대통령과 총리회담을 갖고 수르길 가스화학 플란트 준공식 및 한국문

화예술의 집 건립 착수식에 함께 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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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황 권한대행은 작년 5월 완공된 우즈베키스탄내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에 

이어, 양국간 진행중인 메탄올 및 가스처리시설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

트가 제2, 제3의 성공사례로 이어져 나가고 신규 프로젝트 협력도 원활

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,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

규모인 18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인 한국 문화

예술의 집 건립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완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

해 나가자고 하였다.

ㅇ 마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ㆍ사회발전의 

동반자로서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

경협 프로젝트 등 사업에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 드린다

고 언급하고, 우즈베키스탄내의 고려인 동포들의 정주 80주년과 

그간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문화 예술의 집의 조속한 건립을 

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.

□ 황 권한대행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금일과 같은 협의를 앞으로도 

수시로 가지면서 양국간 고위급 교류와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

기로 하였으며, 조만간 우리측 관계 장관이 방문하여 경협 확대 등과 

관련한 구체사항을 협의키로 하였다.

   ※ 수르길 프로젝트 : 한국 컨소시움(한국가스공사)과 우즈베키스탄 국영가스공사(UNG)

가 50:50 지분으로 아랄해 인근 수르길 가스전을 공동개발, 화학플랜트 건설‧운영을 

통한 화학제품 판매 사업(39억불 규모) / 완공후 25년간 한국컨소시움-UNG가 공동 운영

      - 현재 메탄올 처리 시설(45억불) 및 가스처리 시설 2건(38억불) 등 우리기업이 참여

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ㆍ협의중이며, 향후 복합 화력발전소 확장 건설 사업(7억

불) 등을 추진예정

   ※ 한국 문화예술의 집 : 고려인 동포들에게 문화공연, 교육, 전시회, 요리강습 등 한국문화 

체험 기회 제공(우즈벡 측 부지 9000평 제공 /‘18년 완공 예정)


